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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■ 신 간

한국 문단의 거목이자 한국 작가들의 스승 한

승원의 신작 장편소설이다.“나는 살아 있는 한 

글을 쓰고, 글을 쓰는 한 살아 있을 것이다”를 

화두로 50년이 넘도록 치열하게 쓰면서 인생을 

성찰해온 여든 노작가의 삶과 문학이 고스란히 

응축되어 있다. 

한승원은 이 작품에 자신의 정체성을 나누어 

가진 쌍둥이 분신을 두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. 

똑같이 79세로, 장흥에 사는 프로 작가 한승원

과 남해에 사는 아마추어 음유시인 한승원이 그

들이다. 한승원은‘장흥의 한승원’을 통해 밝힌 

것처럼 이 소설이“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기”

때문에 그들을 통해“공작새 수컷이 암컷들과 

세상을 향해 꼬리와 날개를 활짝 펴서 찬란한 무

지갯빛 어린 문양을 과시할 때 치부인 항문도 노

출하듯이”스스로를 결산하고 치부까지 고백하

면서‘자기 참모습’을 찾는 문학적 여정에 나선

다. (인터넷교보문고‘책소개’중에서)

■ 한승원 지음 | 위즈덤하우스 펴냄 | 3000쪽

도깨비와 춤을

영화/ 신간

■ 영 화

● 감독: 일라이 노스

● 출연: 잭 블랙(조나단 역), 케이트 블란쳇(Mrs. 짐머만 역)

             오웬 바카로(루이스 역), 카일 맥라클란(아이삭 역)

             로렌자 이조(루이스의 엄마 역), 서니 설직(타비 역)

             르네 엘리즈 골드베리(셀레나 역)

● 러닝타임: 104분                    ● 등급: PG

● 개봉일: 9월 21일                   ● 장르: 판타지

 [줄거리]

1955년 미국 미시간주. 부모를 잃은 조나단은 이상스러운 삼촌

이자 행동파 마법사인 ‘조나단’(잭 블랙) 그리고 더 이상스러운 이

웃이자 엘리트 마법사인 ‘플로렌스’(케이트 블란쳇) 아줌마와 생

활하게 된다.

그런데 조나단의 집은 신기하게도 시계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. 

그 집은 검은 마법에 생명을 바쳤던 이삭과 세레나 부부가 살았

던 집으로 집의 벽 안쪽에는 시계가 세계의 종말을 가져오도록 

설계되어 있는, 영원히 멈추지 않는 마법의 시계가 숨어있다.

이에 세 사람은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집에서 세상의 운명이 

걸린 마법시계를 찾아 나서는데……

미국 작가 존 벨레어스가 1973년에 발표한 동명의 소설을 일라

이 로스 감독이 스크린으로 옮겼다.

The House With 

A Clock In Its Walls


